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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등잔은 삼국시 와 통일신라시 출토품 가운데 여럿 확인이 된다. 도자기 제작 이전까지 주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한 까닭이다. 토기는 점토로 형태를 만든 후 섭씨 700�800℃에서 구운 용기 중, 그릇의 표면에 유약( )을

바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들 중에는 1,000℃ 이상의 높은 온도로 구운 경질토기

(硬 器)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소성( ) 온도가 높은 토기는 진흙 속의 광물질이 녹아서 그릇의 벽면에

유리질막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것은 유약을 인위적으로 시유한 것이 아니라 고열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유약이기 때문에 토기로 분류한다. 물론 그릇에 인공 유약을 발라 고온에서 구워내면 도자기가 된다. 

토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점토( )는 진흙의 질에 따라 성분의 차이는 있으나 화성암의 주성분인 규산과 알루

미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고, 석 , 장석, 운모 등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래를 혼합재료로 섞어 사용한다.

특히, 철분이 많이 섞인 점토를 성형하여 1,000℃ 내외의 고온으로 소성한 토기는 경질에다 회흑색, 회청색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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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토기류는 주로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도 저화도로

소성된 적색토기가 보이기는 하지만 흔치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종류의 것은 백제지역에서 많이 출토된다. 삼국

시 의 토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색상과 재질에 있어서도 각기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들 지역에서 출토된 토기등잔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종지처럼 생긴 것, 등잔의 가운데 부분에 돌기가 있어 마치

그릇의 뚜껑처럼 생긴 것, 주자( ) 모양을 한 것, 절구 모양을 한 것, 한 받침에 여러 등을 켤 수 있도록 만든

다등식(多 ) 등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흔하고 종류가 많은 것이 종지형 등잔이다. 이 형태는 석유와

전기가 도입되는 근 에 이르기까지 재질의 변화만 있었을 뿐 형태의 변화는 거의 없이 유지되었다. 기본적으로 등잔

받침 인 등잔 [등잔걸이]와 함께 사용했으며,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박아 불을 켰다. 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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